
21세기는 왕도의 일중ㆍ미중 제휴 시대로 (4) 

 ◎ 호금도 정권의 1년은 평시의 수십년만큼이나 중요 

현재의 호금도(胡錦濤) 정권은 1기가 5년, 2기는 10년 계속 된다. 이 호금도 

정권은 내가 알고 있는 범위에서는 가장 좋은 정권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철

저하게 일본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으며, 일본과 손을 잡을 속 마음을 갖고 

있다. 왜냐하면 그는 일본을 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파트너로 보고 있는 사람이다. 나와 친한 중국 친구에 의하면 ‘일본 정부가 

호금도의 진짜 속마음을 알면 일본과 중국 간의 문제는 바로 해결된다’고 말

하고 있다. 서로 이해를 깊게 할 수 있게, 서로 이해를 강화하여 철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호금도 정권의 1년은 평상시의 수십년과 맞먹을 만큼 중요하다고 본다. 그 

동안에 중국의 정치 체질도 왕도로 갈 것인가 아니면 패도로 갈 것인가를 

결정할 때이므로, 왕도를 가도록 일본이 큰 역할을 발휘하여 중국과의 우호 

조약을 튼튼하게 결정할 시점이다. 

그러나 일본 외교의 현상은 잘 아시는 바와 같다. 예컨대, 국제연합 안보

리의 상임 이사국이 될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대사를 모아 큰 캠페인을 하였

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가장 중요한 아시아로부터 한 나라도 지지하지 않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기대하고 있는 미국도 정면으로 반대하는 상황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제연합의 경비 분담금이 너무 많다고 말하기 시작하였



다. 세계 제2의 분담금을 내고 있는데, 상임 이사국도 시켜주지 않는다. 그렇

다면 분담금을 내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에서 보도하고 있었다. 

이런 짓을 하면 일본 외교의 권위는 품위가 떨어질 것이다. 마치 돈의 힘

으로 영향을 주려고 하는 듯이 보인다. 그런 게 아니라 이 만큼 크게 부담을 

하고 있는데, 왜 지지해 주지 않을까를 겸허하게 돌아보고 다시 생각해 보는 

태도가 되어야 한다. 

 ◎ 반일(反日)의 움직임에 신중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이너스 

예컨대, 얼마 전에 중국 전국에서 반일 운동이 크게 일어나 불매 운동으로 

퍼질 것 같아 큰일 났다고 많은 일본 신문이 보도하였다. 그러나 베이징이나 

상하이의 일본 사람에게 물어보면 ‘뭔데 그리 떠들지’라고 말할 것이다. 일본

에서 떠드는 것은 일당독재의 나라에서 언론 통제가 엄격하므로 인터넷이 

운동을 시작하면 말릴 수 없다고 제 맘대로 상상하는 데 지나지 않는다. 중

국의 인터넷 보급은 1억명이고, 휴대 전화는 3억명으로 세계 1위이다. 국제

연합의 상임 이사국에 반대하는 데모라고 해봤자, 그 중의 몇 명이 데모에 

참가했는지도 알 수 없다. 

신문 보도에 의하면, 사태를 보고 받자 바로 중국의 외무차관이 아남 대사

에게 유감의 뜻을 전하고 바로 수습하겠다고 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조치를 

완전히 무시하고 다음날 일본의 외무대신이 사죄하라, 배상하라고 한 것이 

신문에 나와 있었다. 

중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물러서서 침착하게 상황을 

본 다음에 판단이 서면 조치를 취한다. 그렇게 하지 않고 사건 기자적인 발

상으로 움직이면 신중하지 못하여,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 수상이 야스쿠니 참배만 선처하면 아직 미결의 문제는 한 번에 해결 

일본이 안보 이사국에 들어가는 문제에서 호금도의 속 마음은 무엇보다도 

일본을 추천하고 싶었을 것으로 나는 생각한다. 그래서 한 번에 일중 관계를 

정상화시키고 싶어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야스쿠니는 참배 안하면 좋겠다. 만일 참배하면 중국 인민이 받아

들이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일본은 반대로 하고 있다. 수뇌 회담에서는 선처

를 약속해 놓고 일중 관계를 가장 중요하다고 하면서, 두 나라의 우호 협력

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새삼스럽게 밝혀 놓고는 국회에서 반대되는 답

변을 하고 있으면 상대방이 곤혹스럽게 된다. 

최근의 일중 외교를 보고 있으면, 일중 두 나라가 서로 상대를 보는 견해

나 잘못이 뒤엉켜, 겨우 유도해 낸 분위기가 역효과가 되어 곤란하게 된다. 

중국의 내 친구는 야스쿠니 참배만 안하면 일중 간에 걸려 있는 문제는 사

흘이면 해결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었다. 

이를테면 고이즈미(小泉) 수상이 왜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그토록 고집하

고 있는지는 최근의 수상 담화 두 개에서 분명하게 되었다. 

하나는 최근의 부시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직후에 가진 기자 회담에서 속

심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다. 

“우리 나라에게 미국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동맹국이기 때문에 앞으로 

미국과의 동맹은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럼으로써 중국이나 한국과의 

관계를 잘 유지해 갈 수 있다.” 



둘째로는 민주당 대표 마에하라 씨가 중국을 방문한 직후의 발언에 대하

여 ‘마에하라 민주당 대표는 야스쿠니 문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호금도 

국가 수석을 만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다. 

이를 봐도 알듯이 야스쿠니 문제뿐만 아니라 중국의 맘에 안맞는 문제를 내

놓는 사람과는 만나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내가 설혹 야스쿠니 문

제를 양보하여도 중국은 다른 문제를 반드시 내놓을 것이 분명하다’고 말하

였다. 

이상이 고이즈미 수상의 두 가지 견해로 그의 속마음이 분명하게 되었다. 

다만 약간 그 자신이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감히 지적해 보면, 하나

는 야스쿠니 참배 문제에서 중국이 문제로 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수상 

자신이 참배하는 것을 문제로 하고 있으며, 그 외 사람의 참배는 문제로 하

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셋째로는 마에하라 대표와 중국의 국가 주석이 안만났다는 문제는 중국 

위협론을 주장하였기 때문이라는 식으로 마에하라나 고이즈미 수상도 단정

하고 있는데, 그것은 매우 경솔하며 잘못 판단하고 있다. 

일본 정부의 대표인 고이즈미 수상과 취임한지 얼마 안되는 야당 대표를 

같은 수준으로 다룰 까닭이 없다는 것 정도는 상식이다. 위협론이라는 것은 

전혀 제멋대로의 추측이며, 책임 없는 일부 평론가 수준의 구실이다. 왜 그

만큼 야스쿠니를 고집하는지, 국내외의 강한 여론에 몰려 마침내 속심을 밝

히지 않을 수 없었다고는 하나, 한 나라를 대표하는 수상으로서의 감각, 견

식, 책임감에 대하여 국민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을까? ♣ 


